
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 경제의 주

요정책 추진 성과와 방향을 집대성

해 펴낸 2022 제주경제백서 를 6

일부터 기업인들과 기관단체에 무

료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.

경제백서는 제주상의가 격년으

로 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1편 국

내외 경제동향 및 제주경제여건, 2

편 제주경제여건 및 동향, 3편 분야

별 산업경제정책 추진 성과로 나눠

수록했다.

부록편에서는 주요 경제일지와

경제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담아 도

내 경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

있도록 했다. 문미숙기자

이대호 전 프로야구 선수가 제주도

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.

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

는 이대호 전 야구선수가 지난 3일

NH농협은행 연북로지점에서 고향

사랑기부 연간 최고 금액인 500만

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. 또 NH고

향사랑기부적금에도 가입했다.

농협은행 우수고객이기도 한 이

대호 전 선수는 평소 제주에 각별한

애정을 갖고 있던 차에 제주농협의

초청으로 이날 제주를 방문했다.

이대호 전 선수는 기부금 기탁에

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집

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다. 그는 뜻

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분이

좋다 면서 더 많은 분이 고향사랑

기부제도에 함께 해서 제주도가 더

욱 발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.

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찾는 많

은 체육인들이 제주도를 마음의 고

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

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

고 말했다.

이대호 전 선수는 답례품을 신청

한 후 고향인 부산 소재의 복지시

설에 전달할 예정이다.

강다혜기자 dhkang@ihalla.com

2023년 2월 6일 월요일6 경 제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2월 6일~12일)

▶한라신용협동조합=6일 창립 53주년을 맞은 한라

신용협동조합(이사장 강정신 사진)은 안정적인 재

무구조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

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.

한라신협은 자산 9400억여원, 조합원 2만3000여명을 보유하고 있

으며 경영실태평가 1등급을 비롯해 신협종합경영평가 대상

(2015년), 사업평가 대상(2017년), VAN 연중캠페인 온(ON)뱅크

활성화 전국 1위(2021년) 등을 수상했다. 강정신 이사장은 함께

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

으로 펼치겠다 고 말했다. ☎ 757-7171.

▶(주)부성이엔씨=오는 8일 창립 21주년을 맞는

(주)부성이엔씨(대표 이석우 사진)는 국토교통부

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. 이 업체는 각종 시설

물의 안전 진단을 비롯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

수 보강 설계, 공사장 인접 건물 피해 조사, 흙막이 계측 관리 등의

다양한 안전진단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이와함께 최신 첨단 장비를 이용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확하

고 세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. 이석우 대표는 직원 모두가

기술사 등 국가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에 최선

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. ☎ 713-2188.

▶제주도전자담배&전동킥보드=오는 8일 창립 16주

년을 맞는 제주도전자담배&전동킥보드(대표 박인

철 사진)는 제주도내 전자담배 1호 매장으로, 제주

시 신제주점과 서귀포시 서귀지점을 운영하며 전자

담배를 판매하고 있다.

이 업체는 다양한 전자담배 제품을 비롯해 도내에서 유일하게

시가담배를 취급해 공급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전동 킥보드 제품

도 선보이고 있다. 박인철 대표는 오직 전문 정품 제품만을 취급

해 판매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서비스도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다

고 말했다. ☎ 751-6789.

▶탐라자동차운전전문학원=오는 9일 창립 24주년

을 맞는 탐라자동차운전전문학원(원장 문형철 사

진)은 1 2종 보통, 대형 소형견인 등 도민들이 빠

르게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

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특히 지난해 제주시 오라동에서 노형동(한라수목원 입구)으로

확장 이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, 주말반 새벽반 운영, 학원자체시

험 실시 등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. 문형철 원장은

면허 취득시까지 안전한 교육을 약속하며 탐라학원다운 전문성을

살려 올바른 운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. ☎ 744-

5050. 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당첨번호 22, 26, 29, 30, 34, 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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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053회>

서귀포시 매매 주택 40%는 외지인이 사들여

제주지역에서 지난해 매매거래된

주택 중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전

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

다. 하지만 외지인들의 도내 주택

매입 분위기는 여전해 4채 중 1채

넘게 사들였다. 특히 서귀포시 지

역에선 5채 중 2채꼴로 매입에 나

선 것으로 확인됐다.

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

과 지난해 제주에서 매매거래된 주

택은 8430호로, 전년(1만2060호)

대비 30.1% 감소했다. 이 가운데 거

주지가 제주가 아닌 이들이 사들인

주택은 27.1%(2286호)로, 외지인

매입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던 2021

년(29.0%) 대비 1.9%포인트(p) 낮

아졌다. 지난해 외지인 매입비중은

2021년과 2017년(28.7%)에 이어 역

대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.

지난해 외지인의 주택 매입이 제

주시 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에 집

중된 점도 눈에 띈다. 제주시 지역

에서는 5796호가 매매거래됐는데,

이 가운데 20.9%(1209호)가 외지인

인 사들인 주택이었다.

서귀포시 지역에선 매매거래된

2634호 중 외지인 매입 비중이

40.9%(1077호)로 제주시보다 비중

이 갑절 많았다. 앞서 2020년과

2021년에도 외지인의 주택 매입비

중은 제주시 지역(각 21.0%, 21.9

%)보다 서귀포시 지역(각 38.1%,

45.2%)이 높았다. 이처럼 서귀포시

지역에 외지인의 주택 매입이 상

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은 지역에

위치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

학교 수요를 겨냥한 주택이 공급

되면서 매매거래로 이어진 영향으

로 풀이된다.

지난해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 비

중은 상반기엔 활기를 띠었고, 하

반기 들어서는 다소 주춤거렸다. 3,

4, 5월만 해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

각각 29.9%, 28.7%, 33.0%였는데 9

월(23.7%), 10월(22.3%), 11월

(23.1%), 12월(23.4%)에는 5%p 안

팎 낮아졌다. 금리 인상이 하반기

에 본격화됐고, 전국적으로 급등세

를 보였던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

들면서 제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

로 분석된다.

지난해 제주에서 매매거래된 주

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006

호로 35.7%를 차지했다. 이어 단독

주택 24.5%(2064호), 연립주택 19.4

%(1634호), 다세대주택 18.7%

(1579호), 다가구주택 1.7%

(147호) 순이다.

매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

2367호를 매입해 전체의 28.1%를

차지했다. 이어 50대 23.4%

(1974호), 30대 19.9%(1681호), 60

대 13.9%(1170호), 70대 이상 4.6%

(387호), 20대 이하 4.2%(355호),

기타 5.9%(496호)로 나타났다.

거래 규모별로는 61~85㎡가 4086

호로 전체의 48.5%로 절반 가까이

를 차지했다. 이어 41~60㎡ 17.5%

(1472호), 21~40㎡ 10.1%(851호),

101~135㎡ 6.6%(559호), 86~100㎡

6.6%(554호) 순이다.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이대호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지난 3일 NH농협은행 연북로 지점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.


